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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차다변화되어가는국제관계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국제사

회의지역별또는권역별특성및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제반문제에대한

종합적연구와이해가요구되어왔음은주지의사실이다. 

스페인어·포르투갈어권은 5억명이상의인구와이베리아반도의스

페인과포르투갈그리고라틴아메리카대륙은물론이고미국남부, 아프

리카일부까지를포함하는광대한지역이다. 이지역권이국제사회에서

지니는영향력과우리나라와의교역량증대가능성등을고려해볼때, 

심층적지역연구의필요성은날로높아져가고있다. 

우리연구소는이러한요구에부응하여 1989년에스페인중남미연구

소로출범한이래인문·사회과학의모든분야에걸쳐이지역문제에대

한연구활동을활발히수행하였고, 해외의유관기관과협력관계를구축

하여학문적발전은물론이지역과의관계확대를위한실천적지역연구

의성과를내는데중요한일익을담당해왔다. 

그동안의연구수행성과와능력, 그리고앞으로의발전가능성등

을두루인정받아2007년인문한국사업유망연구소에선정된것을계

기로라틴아메리카연구소로명칭을바꾸고새로운도약을모색하고

있다. 

또한 2008년인문학국사업해외지역연구중점연구소로선정된바, 이

에발맞춰 2012년부터정기학술지 『이베로아메리카연구』를연 3회발간

체제로확대개편하고국내외의우수한관련분야연구논문을게재함으

로써, 스페인, 포르투갈및라틴아메리카지역에대한연구를선도하고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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